
석유화학가격폭락에대비하라!
국제유가가하락세로접어든것으로나타나면서석유화학제품가격의폭락장세가우려된다.
아직까지는 국제유가의 향방이 확실치 않아 폭락장세가 본격화되지 않고 약세 전환에 그치고 있으나 국제유가
의하락세가본격화된다는확신이드는순간폭락장세로돌변할것은불을보듯훤하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유가 상승률 이상으로 급등 또는 폭등하고 국
제유가하락기에는수요가줄어들거나구매를지연시키는일이발생해급락또는폭락하는특징이있다.
최근국제유가는미국 Gulf 연안에서의대규모유전발견과함께예상을깨고중동정세가안정국면으로전환되
고있고, 미국경기의침체조짐까지겹치면서하향안정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7월 중순에는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북해산 Brent유, 중동산 Dubai유 가릴 것 없이 배럴당 70달러를 돌
파하고 WTI나 Brent는 76-77달러까지 폭등하면서 8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됐으나 9월 접
어들면서 70달러의벽이무너지고Dubai유는 60달러대초반으로하락해 60달러붕괴가예고되고있다.
만약, 중동정세가 계속 안정되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피부에 와닿게 되면 국제유가가 60달러는 고사하고 50달
러도무너질가능성이농후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작전이 실패로 끝나가는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이란까지 침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중동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석유매장량이많은이란을건드리기에는 경제적·정치적 부담이 너무크다는
점에서미국-이란전쟁은현실화될가능성이매우낮기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북
한을건드리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에서긴장관계가계속되는선에서밀고당기는신경전이상으로발
전할가능성도매우낮다.
따라서 국제유가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미국경제가침체국면으로빠져들어석유수요가줄어들게되면
WTI, Brent유 가릴 것 없이배럴당 50달러대를 버티기도힘들고, 여기에 장기호황을이어가고있는중국경제
가삐거덕거리는날에는 20달러대중반으로폭락할가능성도있다.
미국경제가 침체되면 미국수출로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고 유럽·아시아
경제역시직·간접적인영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 수준에서 장기간 고공행진을 거듭함으로써 원료 및 연료 코스트가 크게
치솟아세계경제성장에한계를드리우고있고머지않아고유가후유증이나타날것도자명하다고보아야할것
이다.
결국, 국제유가가하향안정되는방향으로가고있는것은사실이고어느선까지하락하느냐가관건이라는점에
서석유화학기업들은여러가지시나리오를토대로철저한대비책을세워야하지않나생각된다.
더군다나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는 중동의 저코스트 석유화학제품이 2007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2008-10년에는중동산석유화학제품의홍수사태가예고되고있는마당이어서철저한대비책을세우지않으면
재정적으로튼튼한우량기업을제외하고는생존자체가불가능한사태에직면할수도있다.
코스트를절감해가격경쟁력을높이거나고부가가치차별화제품생산을확대해경쟁을회피하는대책을세워야
하나, 국내 화학기업들은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인건비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마당
이며, 일부를제외하고는고부가가치제품개발도지지부진해사면초가에몰리지않을까우려된다.
반면, 일본화학기업들은범용제품생산은내수를충족시키거나내수의 70% 안팎수준으로줄이면서차별화제
품생산을확대해경쟁력을높이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국내석유화학기업들이중국이라는거대시장만바라보면서안이하게대처하고있는것과분명하게대조되는대
목이다.

석유화학제조코스트를줄일수있는획기적인대책수립을서둘러야하지않나생각된다.
<화학저널 2006/9/18>


